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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슈

경제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2024년 정부 정책 #경제·산업 분야 #인천시정

⎔ 새해를 맞아 정부는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2024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하며, 올 한 해 동안 추진할 
경제·산업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사업 내용을 담은 ‘2024 정책 방향’을 발표

- 정부는 2024년 세계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개선되지만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내수 및 민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2024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2.2% 수준으로 전망 

∙ 이에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등을 4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서민 체감경기 회복과 잠재적인 리스크관리에 주의하면서 국내 경제의 역동성 및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

* 자료：대한민국정부(2024)

〔그림 1〕 2024년 정부 경제정책 기본 방향



2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 정부에서는 가계·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서민생활 △소상공인·취약계층 
△내수·수출 △지역경제·건설투자 등 부문별 지원책을 마련1)2)

- (물가·서민)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 달성을 위해 재정 투입 및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교육·의료·금융·납세 등 
핵심 생계비 경감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를 통해 서민생활 부담을 완화할 계획

- (소상공인·취약계층) 소상공인 응원 패키지와 함께 세제·재기·교육 지원 등 전통시장·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여 영세사업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및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추진

- (내수·수출) 세제·재정 인센티브와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해 내수 경기 회복을 유도함과 동시에, 
①무역 금융·수주 지원·통상협력 확대 ②세제·금융·애로해소 3대 분야 특별지원 ③외국인 투자 유치 및 
유턴 촉진을 통해 수출 개선 흐름을 가속화하고 민간투자 반등을 지원

- (지역경제·건설투자) 기회발전특구 등 거점지역의 육성과 인구감소 지역의 부활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SOC 예산 조기 집행, 투자여건 개선 등 지역 중심의 건설투자 활성화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1)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안보 및 원전생테계 경쟁력 강화, 에너지복지 확대 지원(4조 8,914억 원) △업의 수출·투자 유치 확대 
및 통상 강국 도약 지원(1조 658억 원)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국가 주력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실물경제 활력 
제고(5조 2,870억 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국내 경제·산업의 위협요인에 대응하여 연초부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3.12).

2)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구축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증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강화 및 맞춤형 정책금융 지원 △중소기업 수출 확대 및 지역 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 및 대·중소 상생협력 기반 강화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지속가능한 벤처기업 지원 정책 마련 등 민생 중심 정책을 추진할 계획(중소벤처기업부, 2023.01).

부문 주요 내용

물가
·서민생활

∙ 농·축산물 할인,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관리·대응 예산 10.8조 원 지원 및 과일 30만 톤(상반기) 신속 지원
∙ `24년 상반기 중앙·지방 공공요금을 동결 및 서민 생활 밀접 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점검·개선
∙ 생활 밀접 정보 공개 의무화, 전파 사용·에너지 가격 등 서민생활 관련 제도 상반기 내 개선

∙ △(교육)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의료) 건강보험료 체납 시 급여제한 면제 기준 완화 △(금융) 
개인 채무조정 단계별 서비스 강화 △(납세) 압류금지 소액금융재산·급여채권 금액 인상 등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 추진

∙ 다세대·다가구 지원 및 공공임대 확대, ‘확정일자 정보 연계 사업’ 등 임대차시장 리스크관리 강화 
∙ 전세대출 및 정책모기지의 공급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강화

소상공인
·취약계층

∙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1/4분기)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환급·저리 대환대출 지원 △부가가치세 
간이과제자 기준 상향 등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을 통해 전통시장 매출 확대 지원
∙ 교육, 컨설팅, 조세 경감 등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및 재기 지원 확대 

∙ 노인일자리, 장애인 1:1 돌봄체계, 저소득층 생계급여 등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확대 집행
∙ `24년 상반기 내 중장년의 고용 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표 1〕 민생경제 회복 대상 부문별 세부 지원책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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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내·외적인 잠재적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①부동산 PF 연착륙 ②체계적인 가계부채 관리 ③공급망 
안정 확보 ④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기업 지원과 제도개선을 추진

- (PF시장) 건설업계發 리스크가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지 않도록 금융 안정에 유의하면서, 부동산 PF시장과 
관련한 근본적인 제도의 개선과 업체별 사업장별 맞춤 대응을 통해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

∙ 건설사 및 PF 사업장 유동성 부족 방지를 위해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집행하고, △책임준공보증 집행 
가속화 △비주택 PF 보증 신설 △건설사 특별융자 등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유동성 지원 강화

∙ PF 사업장별 애로 요인을 점검하여 부실(우려)사업장에 대해 LH 매입 또는 ‘PF 정상화펀드’를 통해 재구조화를 
촉진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 방식 및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요건 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

- (가계부채)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에 따른 양적 관리를 통해 안정화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고정금리 
대출 비율 확대를 통한 질적 개선 노력을 병행

∙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이내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양적 관리를 시행하며,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약부문을 대상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

∙ 시중은행 및 민간 금융기관이 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요인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7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을 50% 수준으로 상향하여 관리

- (공급망)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 위험 대응 기관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완비하고, 공급망 다변화 및 자원 안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강화 추진

∙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를 통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 관련 세액 공제 
도입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및 다양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전방위적 인센티브 강화

- (금융) 금융회사 규제 완화 조치 연장(~`24년 상반기), P-CBO 신규 공급 확대, 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공매도 제도개선 등 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및 안정화 노력과 함께 금융회사 및 한계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맞춤형 지원을 시행

내수
·수출

∙ 친환경 소비(노후차·고효율기기 교체 등)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소비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여행가는 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비자제도 개선, 외국인 여행 서비스 확대 등 내·외국인 관광 활성화

∙ 무역 금융 공급, 우대보증 신설 등 수출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 강화
∙ 수출 지원기업의 애로 해소와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 프로그램 확대 개편 
∙ 경제외교 성과의 내재화, 양자·다자간 통상협력 강화, EDCF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저변 확대

∙ 국내 기업의 시설·R&D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및 금융 지원 강화
∙ 유턴기업 지원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국내 투자 생태계 활성화

지역경제
·건설투자

∙ ‘`24년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 수립(`24.3)’ 및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 등 각 특구 권역별 거점 육성
∙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 증진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 SOC 사업, 지방교부세 사업, 공공투자, 민자사업 참여 유인 제고 등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 건설사업 관련 일부 규제 한시적 유예, 미분양 관련 규정 정비 등을 통해 건설투자 여건 개선 
∙ 공공부문 주택 공급 가속화 및 민간부문 규제·절차 간소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활성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4.01) 참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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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건전성 관리 방안 ]

[한계기업 건전성 관리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
* 자료：대한민국정부(2024)

〔그림 2〕 금융기관 및 한계기업 건전성 관리 방안

⎔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내 산업계 및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4년 상반기 중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이후 주요 분야별 추진 계획을 연속 발표할 예정

- (혁신 생태계) 과감한 규제 완화,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가속화, R&D 혁신, 벤처·창업·중소기업 생태계 
고도화,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국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

- (공정한 기회)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및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및 불공정 관행·제도 혁파

- (사회 이동성) 여성·청년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기회 보장,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사회 내 계층 간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 확대

구분 주요 내용

혁신 생테계

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를 완화·개선하여 토지 이용 활성화
∙ 접경지 입지·인증·조달·유전자활용·환경 등 10대 분야 중심 킬러규제 발굴·개선
∙ 첨단산업 육성, R&D 제도, 중소·벤처·창업기업 관련 제도 다방면 개선

첨단산업 
육성 가속

∙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진행 상황을 점검하여 맞춤형 지원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High5+ 

분야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적용 확대 및 대규모 정책금융 공급
∙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가속화

R&D 혁신 ∙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 및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공공의 글로벌 R&D 투자 및 민간 R&D 투자 인센티브 확대

〔표 2〕 부문별 역동경제 구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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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한 미래세대와의 동행을 위해서는 ①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②인구·기후 위기 대응 ③미래세대 
기회 확대를 목표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4년 내에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계획

- (재정)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출구조조정 등을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를 지속가능하도록 개혁

- (인구) 인구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인구에 대한 정책을 국제사회에서 평균적인 수준과 유사하게 
전면 개편하고, 정책·인식 개선 촉진을 통한 결혼·출산·육아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실버타운·퇴직연금 
등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 기반을 강화

- (기후) 에너지 탈탄소화 및 수송·건물·산업 등 부문별 저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를 확대·실시하여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하고, 녹색금융·배출권 거래제도·탄소포인트 등 기후대응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

- (기회) 청년세대의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역량 및 인센티브 강화 프로그램과 
전용 금융상품을 출시·운용하고, 가족돌봄·마음돌봄 등 생활지원 서비스 확대하여 안정성 증대  

벤처·창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 제정(`24년 하반기) 및 중소기업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 지원

∙ 벤저기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을 수립
(`24.7)하고, 모태펀드 활성화 및 벤처투자 인센티브 강화로 생태계 고도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

∙ 공공조달 개선방안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 마련을 통해 산업 기반을 조성
∙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

공정한 기회

역동성 제고 ∙ 산업별 진입장벽, 영업규제, 신산업 제품·서비스 출시 절차 등 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불공정 방지 ∙ 플랫폼 기업, 프랜차이즈 본사, 불법사금융 등 시장 참여자의 독점적·우월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

공정한 보상
∙ ①「이중구조 개선대책」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②최저임금위원회 전문성 강화 

③근로시간 제도 개편 ④노조 불법·부당행위 근절 및 투명성 강화 등 노동시장 
선진화를 통한 공정한 보상 체계 설계

연대 강화
∙ 대·중소 상생협력 및 ESG 확산, 사회공헌 참여 유도와 경제교육 등을 통해 

경제 전반의 연대 강화

사회 이동성

경제활동 
촉진

∙ 채용박람회, 취업 서류 인정기간 연장,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유망분야 직업훈련 
등을 통한 청년과 여성의 소득 창출 기회 확대

기회 보장 ∙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영재교육·장학금 확대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 기회 보장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실업급여 개편 △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필요경비 인정 △위기
가구 발굴시스템 정확도 고도화 등을 통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 및 자활참여자에 대한 교육, 인센티브, 취·창업지원 강화

* 자료 : 관계부처합동(2024.01) 참고 및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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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내 경제정책은 ①민생부문 회복 ②대내외 리스크요인 관리 ③구조적 개혁 ④미래세대를 위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인천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주목할 필요  

-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과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인천시 역시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생력 강화 △전통시장 시설개선 등의 시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

∙ 또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취약계층 취·창업 
인센티브 △공공일자리 지원 등의 사업 예산을 상반기 내 조기 집행할 예정으로, 인천시의 지역 내 취약계층 
지원사업 시행에 참고

- (혁신생태계) 반도체·바이오 등 인천의 중점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등을 지역 산업 발전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천시 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소재·부품과 관련한 소부장 특화단지 등 정부 사업을 이용한 전략적 기회 포착이 중요 

- (기후위기 대응) 인천시는 현재 △녹색금융(GCF) △에너지 전환·믹스(Mix) △수소산업 육성 기반 마련 
△신규 해상풍력발전 단지 개발 등 저탄소 전환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3)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전환 정책과 발맞춤으로써 지역 내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미래세대 동행) 정부에서 미래세대의 기회 확대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심리상담·가족돌봄 
등 생활지원 서비스 △자산 형성지원 프로그램 △취업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등을 참고하여 인천시의 
실정에 맞고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체감가능한 지원 정책을 수립할 필요4) 

- 이처럼 인천시의 2024년 주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유사 분야 정책 기조(방향성)를 참고하고, 
정부 정책과의 연계 및 도전(참여)을 통해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올 한 해 동안 인천시의 정책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3) 인천시는 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검토를 위해 `24년 하반기 중 ‘인천형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계획.

4) 인천광역시(2023.12)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9년 이후 전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청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 행정사무감사(제291회 제2차 정례회)’ 관련 경기일보(2023.11) 및 뉴스통신(2023.11)의 
기사에 따르면 `23년도 인천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 한편, 2024년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은 2023년 대비 
12,793백만 원(40.3%) 감소한 18,978백만 원 수준(인천광역시, 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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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디바이스 #반도체 제조장비 

⎔ 2023년 12월 기준 국내 반도체산업 수출은 전월대비 15.9% 증가한 110.3억 달러로, 2개월 연속 증가하며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5)

- △PC·모바일·서버 등 IT 기기의 재고 정상화 △메모리 반도체 가격 소폭 상승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업황 
회복세를 보이며 수출이 증가

∙ `23년 4분기 이후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며 반도체 실적 증가를 견인하였으며, 
향후 △모바일 제품 메모리 탑재량 증가 AI 서버 투자 확대 △AI PC 신규 출시 등으로 인해 반도체 
수급 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

- 2023년 1분기 저점 이후 수출 개선세가 지속되었으나, 상반기 내 전방산업 수요 감소 및 IT 업황 회복 
둔화가 지속되었던 영향으로 `23년 연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대비 23.7% 감소한 986.3억 달러를 기록

  

구분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반도체 수출액
(전년동월비 증감률)

73.7
(-36.2%)

89.0
(-27.9%)

74.4
(-33.6%)

85.6
(-20.6%)

99.4
(-13.5%)

89.4
(-3.1%)

95.2
(12.7%)

110.3
(21.7%)

D램 고정가격 1.40 1.36 1.34 1.30 1.30 1.50 1.55 1.65

낸드플래시 고정가격 3.82 3.82 3.82 3.82 3.82 3.88 4.09 4.33

*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2023.10.01)’ 참고 및 재구성

〔표 1〕 반도체 수출액 및 주요품목 가격 (단위：억$, $) 

⎔ (전국) 우리나라의 2023년 11월 반도체 생산 및 12월 반도체 수출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며 반도체 
부문의 업황이 회복세

- (생산지수) 2023년 11월 국내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6.9%, 전년동월대비 26.8% 증가한 131.1로, 
2023년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회복세를 지속

∙ 전국 반도체 제조 부문 생산지수 역시 전월대비 10.1%, 전년동월대비 45.9% 상승한 154.2로 반도체 
제조 시황이 빠르게 회복

5)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12월 수출입 동향(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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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수출액) 반도체 디바이스와 시스템 반도체 수출의 수출 실적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부문 
총수출액은 `23년 1월 저점을 찍은 이후 점차 회복하여 2023년 12월 기준 전월대비 8.4%, 전년동월대비 
17.7% 증가한 약 879.6천만 달러 수준

∙ 시스템 반도체와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23년 1월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12월 기준 각각 전월대비 13.8%, 33.1% 감소하며 반도체 부문 수출 회복세에 악영향

∙ `23년 12월 기준 메모리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과 모바일 
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각각 56.0%, 18.4% 크게 증가하며, 총수출액의 회복을 견인

⎔ (인천) 2023년 11월 인천지역의 반도체 관련 생산은 전국 수준을 상회하며 긍정적인 업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12월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세는 전국에 비해 다소 낮은 개선세

- (생산지수) 2023년 11월 기준 반도체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2.9% 감소, 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한 
153.3으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

- (품목별 수출액) `23년 12월 기준 인천시 반도체 품목별 수출액 누계는 전월대비 10.1% 감소, 전년동월대비 
5.2% 증가한 약 124.5천만 달러로, 시스템 반도체의 수출 부진이 수출액 회복세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

∙ 시스템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1.8% 감소,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한 114.7천만 달러 수준으로 
전국과 동일한 추세를 보였으나,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전월대비 12.9%, 전년동월대비 2.6% 증가하며 
회복세를 지속

∙ 반도체 디바이스 수출액은 2021년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23년 12월에는 전월대비 
48.3% 증가한 11,420천 달러를 기록하며 소폭 반등

∙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은 전월대비 12.6%, 전년동월대비 75.1% 급성장한 72,177천 달러를 기록하며, 
전국 대비 높은 수출 증가세를 유지

지역 항목 `23.08 `23.09 `23.10
(p)

`23.11
(p) `22.11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전자부품 등 제조업 121.2 133.8 122.6 131.1 104.3 6.9 26.8

반도체 제조업 143.0 161.1 140.0 154.2 108.3 10.1 45.9

인천 전자부품 등 제조업 141.7 155.4 176.1 153.3 137.5 -12.9 11.5

* 자료：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악 및 통신

장비 제조업(C26)’ 및 ‘반도체 제조업(C26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의 경우, ‘반도체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표 2〕 국내 반도체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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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HSK854231)] [메모리 반도체(HSK854232)]

[반도체 디바이스(HSK8541)] [반도체 제조장비(HSK8486)]

* 자료：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반도체 품목별 수출 동향(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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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92,431 -10.9 161,830 6.6 69,399 15,730 13.1 16,671 -2.3 942

자동차 17,649 -2.1 80,165 10.0 62,516 1,251 -16.6 7,282 9.0 6,031

기계장비 55,893 -6.3 74,420 17.0 18,527 5,057 30.9 4,758 -1.5 -299

바이오-의약 7,528 -27.2 6,283 12.3 -1,245 1,587 40.5 3,169 -4.5 1,582

바이오-화장품 1,609 -9.4 6,753 15.7 5,144 24 13.5 1,457 14.3 1,432

* 자료：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 부록 ]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12 잠정)
(단위：십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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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국내 정책동향

교육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27년 35개교로 확대 운영 

 #교육부 

⎔ 정부가 `24년 내 10개교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기반산업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

-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 분야의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학생들이 지역 
기업에 취업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체계를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협약 연합체는 △학교 비전 △교육 방법 및 계획 △협치 등의 내용을 담은 육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운영기간(3-5년) 동안 해마다 연간 성과를 공개하여 교육부의 평가를 통해 지원을 갱신 또는 종료

- 교육부는 올해 10개 이내의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당 35억~4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27년까지 협약형 고등학교를 총 35개교로 확대할 계획

∙ `24년의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은 오는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후 5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연합체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운영하게 될 예정 

투자 16일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가능

 #행정안전부

⎔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16일부터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금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 및 민간의 재원을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이에 지자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소멸대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안부 장관 고시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금을 출자 가능

∙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로 1월 중 구체적인 대상 등을 고시하고, 관련 기준 등을 개정할 계획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모펀드는 정부·산업은행·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각각 1,000억씩 출자하여 총 3,000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되며, 제도 정비가 마무리된 후 2월 중 첫 프로젝트를 선정할 예정

∙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펀드는 모펀드·민간투자자·지자체 출자 등을 통해 조성되어, 전체 펀드의 사업 
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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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 한국방문의 해’의 첫 번째 행사인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24)’를 1월 11일부터 2월 29일까지 개최

-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은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을 주제로 1,650개 이상의 기업의 참여와 지자체별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K-콘텐츠 체험행사를 진행

∙ 항공과 숙박 분야에서는 요금 할인 및 부가혜택을 제공하고, 오프라인 면세점·백화점·대형마트·미용 편집숍 
등에서도 전국 주요 지점에서 할인 및 구매금액별 혜택을 제공하는 등 항공·숙박·쇼핑·식음·편의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혜택이 준비

∙ 체험 분야에서는 △(음악)댄스·보컬 클래스 △(음식)김밥·치킨소스 만들기 △(문화)전통 다과상 
△(미용)메이크업 클래스 등 외국인이 관심있는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

∙ 한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가 열리는 강원도에서는 도내 스키·숙박 할인과 더불어 33개 
식음매장 및 39개 GS25 편의점에서 △특정 메뉴 할인 △외국인 인기상품 n+1 △외국인 결제수단 최대 
15% 할인 등의 행사를 진행

- 행사와 관련한 주요 혜택 및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에서 편리하게 확인 가능
    

기술 과기정통부,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바이오 미래 유망기술 확보, 바이오-디지털 기술 융합,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 
등을 지원하는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추진

- 올해는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 핵심산업 육성 △바이오 전략기술·유망기술 확보, 디지털 기반 
연구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협력 등을 중점으로 5,421억 원을 투자할 계획

∙ `24년 추진 예정인 290여 개 신규 R&D과제 중 61개에 대한 1차 공고가 1월 1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

구분 투자 금액 주요 내용

전주기 R&D 지원 1,518억 원

∙ (신약개발) 국가신약개발사업(유효물질 도출~임상2상) 및 연구혁신 지원
∙ (의료기기)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연구개발-임상-인허가-제품화) 추진
∙ (재생의료) 재생의료 기술개발사업, 인공 아체세포 기반 재생치료 및 재건 

줄기세포 재생의료 원천기술 연구, 세포기반 인공혈액 생산기술 연구 등

디지털 기반 
연구생태계 조성 3,612억 원

∙ (기술개발)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뇌연구 지원, 마이크로바이옴 및 유전
자치료 원천기술 개발 등

∙ (연구생태계) 신약개발 연합학습 플랫폼·AI 기반 항체설계 플랫폼 구축 등 
글로벌 연구 협력 291억 원 ∙ 국제 공동 R&D 프로그램 참여,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적극 지원

https://en.koreagrandsa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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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상습 물 부족 지역 대상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확대 추진

 #환경부

⎔ 환경부에서는 올해부터 전국의 상습 물 부족 지역 10곳을 대상으로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

- 지하수저류댐은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지하수를 저장하는 시설로, 금번 사업은 상수도의 설치가 곤란하여 
생활용수 확보가 어려웠던 섬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을 내륙의 물 공급 취약지역까지 확대

-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수저류댐의 물 공급 효과를 확인한 만큼 올해는 △욕지면(욕지도) △옹진군 덕적면(덕적도, 
소야도) △양평군 양동면 △강릉시 연곡면 △영동군 상촌면 △청양군 남양면 △영덕군 영해면 △보령시 
주산면 △완도군 소안면(소안도) 등 10곳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

∙ 이에 따라 욕지도, 덕적도, 양동면 등 3곳은 올해 상반기 중 착공 예정이며, 나머지 7곳은 지하수저류댐 
설계를 진행할 예정

-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4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의결한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과 같은 해 
6월 환경부가 공고한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2022~2031)’ 등에서 제안된 지하수저류댐 설치 유망지 
10곳에 대해서도 지형·지질, 규모, 물량 등을 상세 조사해 향후 지하수저류댐의 설치 확대를 추진할 계획

경제 정부, 재정 65%의 상반기 내 신속 집행을 위한 계획 논의

 #기획재정부

⎔ 정부가 서민 체감경기의 개선을 위해 약자 복지 및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24년도 
재정의 65%에 달하는 350조 4,0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 할 계획 

- 상반기 집행 목표 총액은 중앙재정 163조 3,000억 원, 지방재정 170억 2,000억 원 및 지방교육재정 
17조 원 규모로, 특히 `24년 중점관리 대상 사업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 등에 투입하는 110조 원을 
집중관리하고 상반기 중 재정 총액의 65~67% 집행하여 민생안정을 지원

중점 관리 대상 예산 규모 주요 내용
약자복지

(노인·저소득층·소상공인 등)
70조 원 ∙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생계급여, 장애인 활동 지원, 

소상공인 융자(고금리 대환대출) 등

일자리
(직접일자리·직업훈련 등)

14.9조 원
(직접일자리 117.7만 명)

∙ 노인일자리, 자활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직접 
일자리 97% 이상을 상반기 내 채용

∙ 청년·고령·장애 등 대상 계층별 맞춤형 지원
∙ 교육지원사업, 근로여건 개선 사업 확대 등

SOC 사업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24.2조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대규모 공공 SOC 투자를 중심 건설경기 활성화

∙ 평택-부여-익산 고속도로, GTX-A·C 등 민간투자  
조기 집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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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가능한 ‘K-패스’ 5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K-패스의 시행일을 앞당겨 올해 5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K-패스란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세~34세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어 매번 출발 및 도착을 기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K-패스는 이동거리에 무관한 지출 금액에 따른 환급으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

∙ 또한 최소 이용 횟수 조건도 기존 월 21회에서 15회로 이용 장벽이 낮아졌으며, 일반 시내버스와 지하철 
외에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광역버스 등의 교통수단에도 K-패스를 이용 가능

-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의 교통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이용자는 5월부터 ‘K-패스 누리집’·모바일 애플리케이션·11개 카드사의 누리집을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골라 서비스를 이용 가능

물류 해수부, 섬 지역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40만 원 한도 지원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섬 지역 거주민의 택배 이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를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

- 섬 지역의 경우 택배서비스 이용 시, 기본요금 외의 별도의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지불이 필요하여 그간 
지역 주민들의 택배 이용에 부담

- 이에 해수부는 `23년 추석기간동안 시행한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에는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 한도로 추가 배송비 실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결정 

∙ 금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택배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도서지역 주민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때에 한해 추가 배송료를 지원

- 추가 배송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와 함께 택배 이용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급을 지급

∙ 추가 배송비 지원 금액이나 지급일자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

http://korea-pas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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